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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고용동향을 기업체 측면, 근로자 측면 모두에서 살펴보기 위해 「기업체장애인고용실

태조사」를 활용하여 산업별, 직업별, 기업체 규모별로 장애인 고용 양상을 살펴본다. 제조업, 

사업시설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장애인 고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주로 단순노

무직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많았다. 대체로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지만, 그 규모가 300인 이상으로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 시간제 비중은 다소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 상시근로자와

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규모가 커지면서 더 늘어나고 있다.   

Ⅰ. 머리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책 시행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정부의 역할로 인식되면서부터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중 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 정책은 경제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도움으로써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차원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늘릴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의식을 바탕으로 30여 년 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근간이 되어 여러 정책들이 장애인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정책 시행은 다양한 사회적 자원 소모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 역할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항

상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평가 이전에 정책 지원 대상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정책평가가 가능하고 이후 수정보완이 뒤따를 수 있다. 장애

인 고용 지원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이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고용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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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정책 지원의 대상을 파악한다는 의미와 정책 효과성 측정의 시발점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다. 지원의 효과가 장애인 고용을 총량적 측면에서 늘리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누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지 노동수요자적 측면에서 파악해 보아야 한다. 어떤 특성을 가진 

기업체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지 알아야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이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기업체가 고용하는 장애인 상시근로자 정보가 담겨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그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장애인을 얼마나 많은 기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지, 

그 기업체가 고용하는 장애인 고용의 총량은 어떠한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특성은 어

떠한지, 그리고 장애인 고용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의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또한 장애인의 고용형태나 근로조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혹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주요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다. 

Ⅱ. 장애인 고용 기업체 및 장애인 상시근로자 현황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및 고용된 장애인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

조사」를 활용한다. 본 조사는 전체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실태와 고용 관련 요인 파악을 목적으

로 하는 횡단면 조사이다. 조사 주기는 2018년 전까지는 2년이었으나, 이후 1년으로 변경됐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명부’와 ‘기업체모집단 명부’를 활용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표

준산업 분류상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업을 제외한 표본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조사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표본으로 하

는 심층조사로 나뉜다. 표본 개수는 전자는 기업체 3만 개소, 후자는 6천 개소로 구성된다. 

본 자료를 통해 살펴보는 장애인 고용동향은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 기업체가 고용하는 

장애인 상시근로자 기준의 고용동향을 기업체에 설문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가구조사와 같이 개인에게 설문하여 그들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조사의 결과와는 다소 

간의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자료에서 체계적으로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조사

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여타의 노동 수요자 측 조사가 주로 사업체 단위로 

구성되지만, 본 조사는 장애인 고용의 특수성 반영을 위해 기업체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

에 사업주 단위의 기업체에는 한 개의 사업체 또는 다수 사업체가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기업체의 특성과 상시근로자 현황 일반을 다룰 때는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

조사」의 기본조사를, 고용된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직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을 다룰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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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조사를 활용한다. 활용 변수가 조사 중에 생성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조사주기가 1년으로 

변경된 2018년부터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장애인 고용 기업체와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본 조사를 

기준으로 2022년 현재 전체 기업 수는 약 180만 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체 비중은 4.3%로 약 7.7만 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95%의 기업체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 고용 기업체 수 및 고용 기업체 비중은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20년까지 

소폭 감소했다가 회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 노동시장에 직간접적으

로 반영되는 시기가 2020년인 것을 감안하면, 거시경제 영향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수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장애인 고용 기업체 수(좌축) 및 장애인 고용 기업체 비중(우축) 변화 추이

(단위 : 천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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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기업체 수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 기업체 비중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코로나19 유행기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수 및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기업체가 고용하

는 전체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줄지 않았다. 즉, 거시경제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체가 일시적으로 늘어났으나, 장애인 고용의 총량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고용

된 전체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2022년 현재 약 22만 명 수준으로, 2018년부터 그 수준에 큰 

변화가 없다. 고용된 상시근로자 전체 중 장애인의 비중(이하 장애인 고용률)1)은 약 1.5%로, 

1) 이 글에서는 이를 ‘장애인 고용률’로 정의한다. 이는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기준으로 추정되는 ‘고용률’의 개념과

는 포괄하는 대상의 범위와 정의가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 장애인 고용률은 단순히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의 비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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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업체가 고용하는 상시근로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1.5명 정도가 장애인 상시근로자

임을 뜻한다. 장애인 고용률 역시 큰 변화가 없었고, 2020년에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소폭 증가

했었다.

[그림 2]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좌축) 및 장애인 고용률(우축) 변화 추이

(단위 : 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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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전체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근로자 비중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으로, 기업체의 고유 특성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현황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살펴본

다. 먼저 어떤 산업에서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는지 알아본다. <표 1>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산업별 현황이고, <표 2>는 기업체에서 고용한 전체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산업별 현

황이다. 즉, <표 1>은 기업체 한 개소를 한 단위로 보고 어떤 산업의 기업체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지, <표 2>는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인원수로 따졌을 때 어떤 산업의 기업체에서 장애

인을 많이 고용하는지에 대해 나타낸다. 

두 표 모두에서 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산업은 제조업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22년 기준으로 2.6만 개소 제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고, 산업별 비중으로 보면 장애

인 고용 기업체 중 33.5%가 제조업체이다. 2018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 제조업체 수와 비중이 

소폭 늘었다. 고용기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고용한 장애인 상시근로자 총량

도 전 산업 중 가장 많다. <표 2>를 보면 고용된 전체 장애인 상시근로자 중 29.0%에 해당하는 

6.4만 명의 장애인이 제조업체에 근무 중이다. 이 비중은 2018년부터 20%대 후반으로 큰 변화 

없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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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통내수서비스업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업체에서도 장애인을 상

당수 고용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중 두 산업은 2022년 기준 각각 10.8%, 9.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두 산업의 기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고용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적고, 따라서 기업체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보다 고용하는 장애인 상시근로자 총수를 기준

으로 살펴볼 때 산업별 비중이 작다. 장애인 상시근로자 중 7.3%가 도매 및 소매업 종사자, 

4.0%가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이다.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위 내수서비스업들보다 고용된 장애인 상시근로자 

총량적 측면에서 더 비중이 높은 산업이다. 약 4만 명가량의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이 산업에 

종사 중이며, 이는 전체 장애인 상시근로자 중 18.2%에 이른다. 기업체 수 비중으로 보면, 장애

인 고용 기업체 중 5.8%의 기업체만이 이 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수의 기업체에

서 다수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산업에는 주로 인력 파견, 감시단속 업무, 

유지관리 및 청소 인력이 다수 고용된다. 해당 직군의 평균연령이 높은 특성이 이 산업 장애인 

고용 비중에 반영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규모 인력 파견업체가 이 산업에 포함되어 

있어 소수의 기업체에서 다수의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고용되었을 수 있다. 

<표 1> 주요 산업별 장애인 고용 기업체 수 및 연도별 장애인 고용 기업체(=100) 중 해당 산업 비중 추이

(단위 : 천 개소, %)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 장애인 고용
기업체

71 69 66 77 77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조업
19 20 21 22 26

(27.6) (28.2) (32.0) (29.2) (33.5)

도매 및 소매업
8 13 7 9 8

(11.6) (19.2) (11.1) (11.9) (10.8)

숙박 및 음식점업
7 7 5 7 7

(9.8) (9.8) (7.9) (8.6) (9.6)

사업시설 관리
4 4 4 5 4

(6.0) (5.8) (6.3) (6.7) (5.8)

교육서비스
5 4 6 7 9

(7.7) (6.1) (9.3) (9.1) (11.6)

보건업 및 사회복지
4 4 5 5 3

(5.9) (5.3) (6.9) (6.5) (4.4)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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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업은 장애인 고용 현황이 가장 많이 변화한 산업이다. 다시 말해, 장애인 고용이 

과거에 비해 가장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산업이다. 2018년 기준으로는 장애인 고용 기업체 수

의 7.7%, 고용된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4.3%만이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했다. 2022년 해당 수치가 

각각 11.6%, 8.9%로 크게 증가했다. 즉, 장애인 고용에 있어 교육서비스업의 산업별 비중이 커

진 것이다. 세부산업별로 중등, 고등교육기관에서 상당수의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지원서비스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및 장

애인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늘었다. 전자의 산업은 주로 공교육과 관련성이 높고, 후자의 산업

은 주로 사교육과 관련성이 높다. 조사에는 산업분류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되지 않

는데, 공교육분야는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수준에서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두 분야 모두에서 장애인 고용이 늘고 있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간호 및 돌봄 관련 인력이 포함되는 산업이다. 기업체, 상시근로자 

모두 약 5%에 해당하는 산업별 비중을 지닌다. 

산업별로 장애인 고용률2) 추이를 보면, 기업체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을

<표 2> 주요 산업별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및 연도별 장애인 상시근로자(=100) 중 해당 산업별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고용된 전체 장애인 
상시근로자

214 205 220 222 223 

(100.0) (100.0) (100.0) (100.0) (100.0)

제조업
56 60 63 59 64 

(26.3) (29.4) (28.7) (26.7) (29.0)

도매 및 소매업
13 22 13 17 16 

(6.2) (11.0) (5.9) (7.8) (7.3)

숙박 및 음식점업
8 10 8 9 9 

(3.9) (4.9) (3.8) (4.0) (4.0)

사업시설 관리
35 33 36 39 41 

(16.2) (16.3) (16.5) (17.5) (18.2)

교육서비스
9 8 16 12 20 

(4.3) (4.1) (7.4) (5.2) (8.9)

보건업 및 사회복지
14 11 18 15 11 

(6.3) (5.2) (8.3) (6.8) (5.0)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산업별 장애인 고용률이란, 산업 내 전체 근로자(=100) 중 장애인 근로자 비중을 의미한다. 즉 특정 산업에 종사

하는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를 그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로 나는 값에 100을 곱한 값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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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기업체 수와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전 산업 중 제조

업이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산업 내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중에 장애인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이 제조업인 것은 아니다.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높게 나타난다. 2022년 기준으로 사업시

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중 3.5%가 장애인으로, 전 산업 중 그 

비중이 가장 높다. 운수 및 창고업도 해당 수치가 약 2.6%로 제조업(1.8%)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높다. 이 두 산업은 육상운송(화물), 감시단속업무(경비), 건물관리 및 청소 등 고령층 근로자 

비중이 높은 직종이 주로 근무하는 산업이다. 이 때문에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의 비중이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교육서비스업은 장애인 고용률도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증가하고 있다. 즉, 교육서비스업은 과거에 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수와 고용된 장

애인 상시근로자의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내에서 봤을 때 종사하는 사람 중 장애인

의 비중도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그림 3] 산업별 장애인 고용률 추이 : 산업 내 전체 근로자(=100) 중 장애인 근로자 비중(장애인 상시근로자/산업별 

상시근로자*100) 추이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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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20  2022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다음으로 장애인이 다수 종사하는 직종에 대해 살펴본다. 장애인은 주로 사무직보다는 생산

직에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직업분류 기준으로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직 종사자를 생산직으로 보면, 생산직 종사 비중은 60.6%이다. 이 중 단순노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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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종사 비중이 가장 높다. 나머지 사무직은 사무종사자(17.7%), 서비스종사자(10.2%) 비중

이 높은 반면, 판매종사자(2.2%) 비중은 낮다.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다는 것은 직업 일반 차원에

서 숙련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산업별 장애인 고용 현황에서 주요했던 산업들 위주로 산업 내 장애인 근로자 

직종분포가 어떠한지 알아본다. 제조업은 자연스럽게 장애인 생산직 종사자 비중이 높다. 제조

업에 근무하는 장애인 상시근로자 중 44.6%가 단순노무종사자, 25.4%가 장치기계조작, 12.8%

가 기능원으로 생산직이 대다수이다.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단순노무(65.0%) 

장애인 상시근로자 비중이 높다. 청소 및 경비 관련, 제조 및 건설관련 단순노무직이 모두 이 

직업분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전문가의 비중보다는 사무종사자 비

중이 높다(그림 5 참조).

기업체 특성 중 장애인 고용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의 기업체 규모이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사업주 단위의 기업체 

기준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특수한 업종(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

에게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영세한 사업주에게까지 해당 

의무를 지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주에게만 의무적

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게 한다. 다만, 의무고용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장치인 장애인고용

부담금제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주에게만 적용한다. 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

에게 부담금을 내게 하는데, 그 부담금 적용의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0인에서 99인까지 고용하

[그림 4] 2022년 장애인 상시근로자 근로자(=100) 직업 분포

(단위 : %)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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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22년 산업 내 장애인 상시근로자(=100) 직업 분포

(단위 : %)

제조업 사업시설 교육서비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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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44.6

사무종사자 기능원

장치기계조작 단순노무

6.2

17.5

65.0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

28.4

51.1

15.3

전문가 사무종사자

단순노무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의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에게 모두 부여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불이익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에게만 적용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와 부담금 적용이 기업체 규모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현황도 상

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의무가 부과되는 상시근로자 수 50인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기업체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장애인 고용률도 2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표 3>에

서 볼 수 있듯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비중이 

한 자릿수대로 상당히 낮다. 그러나 장애인의무고용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체 중 50~299인 고용 

<표 3> 기업체 규모별(상시근로자 수 기준) 장애인 고용 기업체 수 및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 기업체 비중 추이

(단위 : 천 개소, %)

1~4인 5~49인 5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기업체 수
장애인 고용 
기업체 비중

기업체 수
장애인 고용 
기업체 비중

기업체 수
장애인 고용 
기업체 비중

기업체 수
장애인 고용 
기업체 비중

기업체 수
장애인 고용 
기업체 비중

2018 23.6 2.0 27.0 6.1 16.5 58.0 2.7 92.0 0.8 98.1

2019 24.8 1.9 22.2 5.7 18.9 59.1 2.5 98.4 0.8 99.2

2020 17.4 1.4 21.6 5.1 23.2 66.5 2.7 96.8 0.8 99.9

2021 22.2 1.7 24.3 5.5 26.6 64.3 2.8 96.6 0.7 99.6

2022 21.6 1.5 19.4 5.8 32.3 67.1 3.0 97.1 0.6 99.4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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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경우 2022년 기준 67.1%의 기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300인 이상 대기업체

는 사실상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체가 거의 없다. 

<표 4>를 보면 상시근로자 50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비중이 늘어

남을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 50인 미만 고용 기업체의 경우 1.0%를 넘지 않는 장애인 고용률

을 나타낸 반면, 50~299인 고용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1%로 약 2배가량으로 커진다. 다

만, 기업규모가 300인 이상, 즉 대기업 규모를 초과하게 되면 장애인 고용률 증가는 크게 나타

나지 않는다. 2%대 초반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한 기업당 고용하는 장애인

의 총수는 1,0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초대규모 기업에서 당연히 크게 나타나겠지만, 비율적 측

면에서는 중소규모 업체와 큰 차이가 없다.

   

<표 4> 기업체 규모별(상시근로자 수 기준)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및 장애인 고용률 추이

(단위 : 천 명, %)

1~4인 5~49인 5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상시
장애인 
상시

장애인 
고용률

상시
장애인 
상시

장애인 
고용률

상시
장애인 
상시

장애인 
고용률

상시
장애인 
상시

장애인 
고용률

상시
장애인 
상시

장애인 
고용률

2018 2,089 19 (0.9) 4,210 39 (0.9) 2,529 57 (2.2) 1,402 28 (2.0) 2,642 45 (1.7)

2019 2,583 25 (1.0) 4,797 43 (0.9) 2,877 57 (2.0) 1,473 31 (2.1) 2,797 58 (2.1)

2020 2,752 26 (0.9) 4,525 37 (0.8) 3,137 61 (2.0) 1,316 29 (2.2) 2,676 52 (2.0)

2021 2,327 18 (0.8) 4,879 44 (0.9) 3,466 76 (2.2) 1,453 34 (2.3) 2,388 47 (2.0)

2022 2,844 24 (0.8) 5,005 43 (0.9) 4,003 83 (2.1) 1,441 33 (2.3) 1,682 38 (2.3)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앞서 설명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적용이 상시근로자 수 100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영향이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률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알아본다. [그림 6]은 기업규모별 

장애인 고용률 변화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기업체 비중 변화를 도시한다. 2022년 기준 민간

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이다. 따라서 고용 의무 이행 기업체 비중은 기업체 내에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의 비중이 3.1%를 초과하는 기업체 비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기업체 비중이 기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진다. 장애인 고용 의무

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상시근로자 50인에서 99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경우, 의무고용 이행 

기업체 비중이 72.5%에 달하는 반면, 1,000인 이상 초대규모 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중은 36.5%에 그친다. 상시근로자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의무고용을 이행하기 위해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인원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관찰될 수 있다. 

장애인 고용률은 상시근로자 수 100인을 기준으로 증가했다가 기업규모가 커지면 다시 낮아

진다. 50~99인 기업체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1.9%이며, 100~299인 기업체는 그 수치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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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늘어난다. 이후 1,000인 이상 고용 기업체까지 기업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이 다시 

2.0%로 줄어든다. 장애인고용부담금제 적용의 영향이 일부 반영되어 100인에 가까운 상시근로

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을 높였다가, 실질적으로 부담금제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재무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초대규모 기업체까지 기업규모가 커지면 장애인 고용률이 다

시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부담금제의 영향으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나는 기업

체 규모의 구간이 상시근로자 수 100인 수준인 중소규모 기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상시근로자 수 100인 근방의 기업체들의 고용 의무 이행 비중이 조사연도와 관계

없이 상대적으로 더 큰 규모의 기업들의 의무 이행률보다 높다. 

[그림 6] 기업체 규모별(상시근로자 수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기업체 비중(좌축) 및 장애인 고용률(우축) 현황 

(2022년)

(단위 : %)

1.5

1.8

2.1

2.4

2.7

3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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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2022.

앞에서 장애인 고용의 총량적 측면을 기업체 수 기준,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살펴봤다. 다

음으로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비정규

직 비중, 시간제 비중, 전체 상시근로자와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차를 살펴본다. 총량적 측면에

서 장애인 고용 전반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근로조건을 살펴보는 것도 양적 

측면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정책의 주목적이 양적 측면의 

고용 달성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의 질 저하를 경계해야 한다.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조사 기준으로 전체 상시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코로나19 유행기

인 2020년 소폭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 중이다. 반면, 장애인 상시근로자 비정규직 비중은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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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업체 규모별(상시근로자 수 기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기업체 비중 변화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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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나19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19년 10.8%였던 장애인 비정규직 비중이 2022년 16.6%

까지 높아졌다. 전체 상시근로자에 비해 비정규직 비중 수준도 높고 증가폭도 더 크다(표 5 참조). 

전체 상시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수준도 낮은 반면,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시간제 비중은 감소하다가 2022년 다시 증가했으며, 절대 수준도 전체 상시근로자보다 크게 

높다. 2022년 기준 전체 상시근로자 시간제 비중이 2.6%로 낮은 편인 반면, 장애인 상시근로자

는 해당 비중이 9.6%로 10분의 1가량의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시간제 근무 중이다(표 6 참조). 

즉, 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무의 근로조건이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나 전일제 근무에 비해 열악

하다고 인식했을 때,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장

애 정도에 따라 혹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임시적인 일자리,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

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5인 이상 기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3)과 장애인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5인 

이상 상시근로자 고용 업체 중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애인 상시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은 288.6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임금 316.2만 원보다 27.6만 원 더 적다. 비장애인 

근로자와 직접비교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비해 장애인 상시근로

자의 평균임금이 낮은 것은 조사상에서 분명히 확인된다(표 7 참조).

3) 월평균 임금은 기업체가 self-report 형식으로 응답한 근로자의 세전 월평균 임금을 뜻한다.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전체 근로자 월평균 총 임금을 총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장애인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장애인 근로자 

총 임금을 총 장애인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노동시간을 반영한 월평균 임금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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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전체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정규직 여부별 상시근로자 수 및 비정규직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전체 상시근로자 장애인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비정규직

비중
상시근로자

비정규직
비중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2019 11,583 10,659 924 (8.0) 181 161 19 (10.8)

2020 12,114 11,370 744 (6.1) 191 168 23 (11.9)

2021 14,791 13,719 1,072 (7.2) 199 172 27 (13.4)

2022 13,432 12,228 1,204 (9.0) 201 168 33 (16.6)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6> 전체 근로자 및 장애인 근로자 근로시간별 상시근로자 수 및 시간제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 천 명, %)

전체 상시근로자 장애인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
시간제
비중

상시근로자
시간제
비중전일제 시간제 전일제 시간제

2019 11,583 11,093 490 (4.2) 181 164 17 (9.4)

2020 12,114 11,840 274 (2.3) 191 176 15 (7.6)

2021 14,791 14,383 408 (2.8) 199 188 10 (5.3)

2022 13,432 13,086 346 (2.6) 201 182 19 (9.6)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7> 기업체별 1인당 월평균 임금 변화 추이(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단위 : 만 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 전체 근로자

장애인 고용 기업체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임금 차

2019 268.3 280.9 266.5 (14.4)

2020 272.1 294.0 274.5 (19.5)

2021 284.2 292.1 282.1 (10.0)

2022 294.3 316.2 288.6 (27.6)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8>을 통해 산업별 장애인 월평균 임금 수준과 전체 상시근로자의 임금 차 변화를 살펴본

다. 산업별로 전체 상시근로자 임금이 높은 산업들이 장애인 상시근로자 임금도 높기 때문에 

산업별 임금 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앞에서 살펴봤을 때 장애인이 다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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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요 산업의 임금 현황을 알아본다. 장애인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산업인 제조업에서는 

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높지는 않았고, 전체 상시근로자와의 임금 차

도 크지 않았다. 내수서비스업의 임금 양상은 조금 다른데, 도매 및 소매업 장애인 월평균 임금

은 2022년 기준 306.9만 원, 숙박 및 음식점업은 241.5만 원으로 그 수준에 차이가 있으며, 전체 

상시근로자와의 임금 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난다. 장애인 고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교육서비스

업은 비교적 장애인 1인당 월평균 임금은 낮고, 전체 상시근로자 임금과의 격차는 큰 편이다.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에서의 전체 상시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간의 임금 차가 크게 나타난다. 

장애인 상시근로자와 전체 상시근로자 간의 임금 차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늘어났다. 5~49

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에서는 해당 임금 차가 2022년 기준 12.4만 원인 반면 1,0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초대규모 기업체에서는 임금 차가 62.2만 원으로 약 5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

이는 기업체 규모가 커지는 것에 비례해 전체 상시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크게 늘어나

는 데 반해,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표 9 참조). 

<표 8> 주요 산업별 기업체별 1인당 장애인 상시근로자 월평균 임금 및 전체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임금 차

(단위 : 만 원)

2019 2020 2021 2022

장애인 상시근로자
266.5 274.5 282.1 288.6

(14.4) (19.5) (10.0) (27.6)

제조업
268.6 279.5 291.9 288.7

(10.8) ( 4.9) ( 2.8) (12.3)

도매 및 소매업
270.0 267.9 305.5 306.9

(20.5) (19.8) ( 2.5) (37.3)

운수창고
234.4 234.4 246.7 254.1

(10.4) ( 5.2) ( 7.7) (12.4)

숙박 및 음식점업
272.0 217.0 202.8 241.5

(30.9) (12.0) (35.7) (29.5)

사업시설 관리
200.3 211.7 213.5 235.4

( 9.7) (10.4) (15.3) (16.1)

교육서비스
291.9 311.4 289.7 289.8

(46.1) (62.2) (19.8) (72.8)

보건업 및 사회복지
207.1 239.5 232.7 250.3

(38.6) (35.1) (25.3) (16.9)

주 : ( ) 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기업체별 1인당 전체 상시근로자 월평균 임금과 1인당 장애인 상시근로자 월평균 임
금의 차이임.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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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업체 규모별 장애인 고용 기업체의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 및 임금 차

(단위 : 만 원)

5~49인 50~299인 300~999인 1,000인 이상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임금 차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임금 차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임금 차
전체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임금 차

2019 263.2 251.3 (11.9) 292.3 276.9 (15.4) 329.8 306.9 (22.8) 359.3 323.5 (35.8)

2020 271.6 263.6 ( 8.0) 308.3 280.6 (27.7) 337.3 297.9 (39.4) 354.6 322.1 (32.6)

2021 276.6 276.5 ( 0.2) 299.4 283.8 (15.7) 334.4 303.2 (31.2) 366.7 323.3 (43.4)

2022 293.2 280.8 (12.4) 325.3 290.8 (34.6) 358.7 312.9 (45.8) 375.9 313.7 (62.2)

자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원자료, 각 연도.

Ⅲ. 맺음말

본고는 다양한 방향으로 시행되는 장애인 고용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장애인 고용 현황을 

노동수요자인 기업체 기준, 노동공급자인 근로자 기준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봤다. 장애인 고

용동향을 살피는 일이 다양한 자원을 소모하는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의 평가의 시발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동향 파악을 토대로 정책의 수정 및 보완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가 속한 산업별,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직업 분포별, 그리

고 장애인 고용의 핵심 변인인 기업체 규모별로 달라지는 장애인 고용 양상을 자세히 살펴봤

다. 또한,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의 변화를 간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장애인의 고용형태, 

1인당 평균임금의 변화도 살펴봤다. 

장애인 고용이 여러 측면에서 활발한 산업은 제조업,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 등이었고, 교육서비스업에서 최근 장애인 고용이 크게 증가 중이었다. 제조업

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 수, 그 기업들이 고용하는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총수, 이 두 가지 

기준 모두에서 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산업이다. 특히 제조업에서 일하는 상시근로자는 

주로 생산직에 근무함을 알 수 있었다. 사업시설 관리,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인력파견, 감시

단속업무, 유지관리 및 청소 업무가 주로 포함된 업종으로, 비교적 적은 수의 기업체에서 다수

의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 업종이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여 이 산업에 종사하

는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노무직 비중이 높다. 교육서비스업은 최근 들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

업체 수,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중  장애인 근로자의 비중인 장애인 고용률 모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사업주가 고용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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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있어 기업체 규모는 중요한 특성이다. 기업규모가 장애인의무고용제 적용 기준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커질 때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체의 비중,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했다. 

다만, 기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 1,000인 이상 등 대규모로 커질 때 장애인 고용률이 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은 오히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떨어졌다. 고용 의

무 이행 기업체 비중은 의무 미이행 기업체에게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의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

자 수 100인 근방의 기업체 규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기업체 규모가 300인보다 커질 경우 

다소 낮았다.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과 시간제 비중은 전체 상시근로자의 그것에 비해 높았

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업체별로 보고되는 전체 상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과 장애인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차이는 코로나19 유행기와 2022년에 다소 

증가했다. 또한 이 차이는 기업체 규모가 증가할수록 더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의 장애인 고용동향 분석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함의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장애인 고용이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산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단순

노무직 위주의 장애인 고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별한 숙련이 쌓인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의 지속성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고용되는 직종의 다변화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대한 정확한 정책 평가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부담

금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상시근로자 100인 수준의 기업규모 주변부에서만 주로 장애인 고용

률이 증가하는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규모가 매우 커서 재무상태가 부담금

의 구속을 충분히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규모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어떻게 더 활

성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의 근로조건 개선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 지표로서 나타나는 장애인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